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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SNS도 발전하고 있지만 SNS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재미와 오락을 위해 

SNS를 이용하고 업무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SNS가 업무 영역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되지 않는다면 SNS의 

발전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업무적 관점에서 SNS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SNS몰입, 매개변수로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역량, 조절변수로 SNS사용시간, 그리

고 종속변수로 업무성과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SNS몰입은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역량과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역량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몰입이 트랜스엑티브메모리
역량에 영향을 미칠 때 SNS사용시간이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행적으로 SNS를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방해된다는 의견과는 달리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실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선행연구들은 SNS가 성과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고려하지 못한 매개변수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
고 새로운 기억방식인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역량이 실제로 SNS와 성과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고 있음을 실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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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ternet technology further develops, a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lso develops. But most studies on SNS are not appropriate 

for business purposes since they mainly focus on personal characteristics. Unlike previous studies, however,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NS on performance in the perspective of business. As the result of analysis, SNSE(Social Networking Service Engagement) 

appears to have positive effect on TMC(Transactive Memory Capability) and PER(Performance), and TMC also seems to affect PER.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should be some parameters between SNSE and PER that earlier studies did not consider, this study has 

proved that a new way of memories, or TMC, forms the bridge between SNS and PER. It also found out that the time spent on SNS 

is positively controlled when SNSE affects TMC. These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SNS has nothing 

to do with PER.

☞ keyword : Social networking Service, Transactive Memory Capability, Time,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Mediating Effect

1. 서  론

최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를 통해 얻은 다양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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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행이 설립되는 등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SNS는 이전

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IT 업체 텐센트는 SNS를 기반으로 얻은 정

보를 바탕으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인 

위뱅크(Webank)를 선보여 8억 위안의 대출 실적을 올리

기도 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더

욱 발전할 미래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성

장할지 상상하기 어렵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

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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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철저하게 ‘재미와 오

락’ 등 개인적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1, 

2] 업무와 개인성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SNS 

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동

기 외에도 업무성과 등 비즈니스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

과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SNS와 업무성과가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다시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간과했던 매개변수를 찾아 이를 입증한

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매개효

과가 중요한 이유는 두 변수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관계

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버드대 

Wegner(1987)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기억역량에 관한 연

구는 매우 흥미롭다. 이 개념은 우리가 컴퓨터 등을 사용

할 때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해 데이터 저장 용량을 확장하

듯 개인도 외부 지인을 활용해 기억을 확장한다는 것이

다[3]. 따라서 기술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SNS 등 최근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은 이 관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선행연구가 언급한 커플 수준을 넘어 무한대의 새로운 

기억역량 확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 이유뿐만 아니라 업무적 관점

에서 SNS에 몰입하는 것이 새로운 기억역량인 트랜스엑

티브메모리역량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관리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종업원의 SNS사용시간이 

높을수록 이들 간의 관계(예를 들어 SNS와 업무성과 등)

에 긍정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SNS몰입

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매개변수

로써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역량이 실제적으로 업무 영역

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몰입(Social networking Service 

Engagement, SNSE)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

나는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하여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연결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타인과 

사회연결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SNS를 통해 참여자 상호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

으며, 정서적으로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매우 

효과적이다[4]. 

이와 같은 이유로 SNS는 기업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실제 기업은 SNS를 통해 조직 구성원 간

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정보공유를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SNS는 조직 차원에서 정보 공

유를 통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성과 향상에 중요한 매개로 활용 폭이 

넓어졌다.

한편 SNS사용시간(SNS using Time, SNST)과 관련해

서 첫째 정보 획득, 오락, 재미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이

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즉 시간을 

때우거나 개인적 즐거움을 위한 ‘유희와 오락’에 관한 연

구 등이 SNS몰입 및 SNS사용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다[2]. 둘째 SNS사용시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동기 요인

으로는 정보나 콘텐츠를 얻고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추구’ 이용 동기가 있다[5]. 정보추구 동기는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시간, 소비, 취미에 영향을 

받아 특정 정보원이나 채널을 선호하는 중요한 동기 요

인이다[6].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교류와 관련한 ‘커뮤니

케이션’ 연구를 들 수 있다[7].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을 하는 이유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

다는 공유감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SNS를 활용함으로써 

타인과 함께 한다고 인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심리적 유대를 이루면서 상호작용이 수행된다

고 느낄 때 이용시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SNS를 활용하여 인맥 관계를 맺고 정치적 신

념을 공유하며[8], 정보의 선택적 노출과 확산을 통한 이

슈의 공유 과정이 특정 가치관을 강화한다고 하였다[9]. 

2.2 트랜스엑티브메모리 개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네

트워크가 연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억 습관

이 개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부 학자는 이러

한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고 개인들이 구글(Google) 같이 

강력한 검색엔진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력은 감퇴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10].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fact) 그 자체를 쉽게 잊는 다

기 보다는 ‘정보의 위치(location of information)’를 기억함

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억방식을 

만들어 냈다[11]. 이와 같은 현상을 사회 심리학에서 처

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하버드대 Wegner(1987)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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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인 간의 관계적 행위에서 이러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커플의 경우 낯선 커

플보다 상대방을 외부 메모리 저장소로 이용하여 더 많은 

기억과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높은 수준

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11]. 이처럼 완벽하지 않은 자

신의 기억체계를 외부적 자원을 통해 보충하는 기억방식

을 트랜스엑티브메모리라고 한다[12]. 이 효과는 정보 자

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그 정보가 보관된 저장소나 습

득 방법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억효과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

는 개인의 기억체계로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기억을 파악하고 제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3].

새로운 기억방식 형성과정은 기존의 일반적인 개인 

메모리 형성과정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기존의 일반적인 기억체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어

온 정보의 전체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기

억 수준의 능력 차이에서 누가 더 많이 기억하느냐 덜 하

느냐, 누가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

의 한계성 또는 노력여하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

거나 부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하지만 트랜스엑티브메모리 개념 하에서 기억체계는 

전체적인 정보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에 대한 전문정보

를 갖고 있는 사람과 매체를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

은 기존의 일반적인 기억체계에 비해 개개인의 지식 근

로자가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자신의 기억체계에 일일이 

내재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능력만 있다면 기억의 과부하가 적어 다

양한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 간 소셜네트

워킹이 확산됨에 따라 지금과는 달리 사람들이 언제 어

디서나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된다면 

개인은 필요한 정보의 위치만 기억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SNS를 통해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주변 동료와 소통함으로써 그

들의 기억까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기억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3 트랜스엑티브메모리 선행연구

새로운 기억역량에 관한 이론은 지금까지 주로 조직

을 대상으로 발전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 개념이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13, 14]. 

Kanawattanachi와 Yoo(2007)는 종단연구를 통해 이 시

스템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그들

은 팀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성과에 이 개념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3]. 또 다른 실증연구에서도 

이 기억효과는 조직이나 기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15]. Austin(2003)은 조직의 환

경변화를 위해 전문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경우 트

랜스엑티브메모리를 팀 단위로 구축하는 것은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5].

반면에 개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로 다

른 트랜스엑티브메모리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 

단위의 새로운 기억체계 역량을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역

량(Transactive Memory Capability, TMC)이라고 한다[16]. 

이 개념은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

이 용이해지고 SNS의 활용으로 지인들과 편리하게 온라

인으로 소통하면서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 등을 시간

과 장소에 상관없이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그 중요

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SNS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정

보 접근이 가능하고 여러 이용자들로부터 파생되는 정보 

및 콘텐츠 접근이 가능함으로 앞으로도 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기업은 직원 관리 측면에서 

근로자의 SNS 사용이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검색 활동

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적 용무를 위한 활동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SNS에 몰입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 몰입 또는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7, 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몰입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3.1 SNS몰입과 TMC와의 관계

트랜스엑티브메모리 개념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구

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통적인 기억체계와는 달리 외

부메모리를 활용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

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드는 공유된 기억체계이다[3]. 이 

기억효과는 누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전문성파악(expertise location), 지식을 교류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지기반 신뢰(cognition based trust),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조정하고 의사소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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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coordin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3]. 따라서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개념의 구성요소를 기반에 두

고 선행변수 및 결과변수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개인의 단순 

여가 또는 재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던 SNS를 업

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외부에서 획득함에 있어서 누가 어떠한 업무 지

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정보가 과연 신뢰할만한 것인지 SNS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외

부 정보에 대한 파악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SNS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데 

상대방이 주저한다면 신뢰성 있는 전문 지식에 접근하기

가 매우 어려울 것임으로 업무조정도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13].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몰입이 TM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이용 동기가 명확할 경우

[5, 6] SNS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추론하여 SNS사용시간이 두 변수(SNS몰입과 TMC)에 대

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 SNS몰입이 TMC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SNS사용시간은 SNS몰입과 TMC를 조절할 것이다. 

3.2 SNS몰입과 업무성과와의 관계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업무와 관련된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화

가 증가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회정

신적 공간에서 상대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기 때

문에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효과적일 것이다[4]. 이때

SNS를 통한 타인과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유용한 협업의 수단을 제공하여[5, 6, 7]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SNS 특성이 능력 및 신뢰와 같은 변수에 대한 선행요인

[19]이며 사회적 상호작용[20]에 영향을 줌으로써 업무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몰입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이용 동기가 명확할 경우[7, 8, 9] SNS사용시간이 증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추론하여 SNS사용시간

이 두 변수(SNS몰입과 업무성과)에 대해 어떠한 조절효

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 SNS몰입은 PER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 SNS사용시간은 SNS몰입과 PER을 조절할 것이다. 

3.3 TMC와 업무성과와의 관계

하버드대 Wegner(1987)가 인간의 기억 습관에 대한 새

로운 개념을 제시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TMC가 조직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4, 15]. 이는 TMC가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16].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이 

개념이 조직차원에서 유용한 변수이고 팀 수준에서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13].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소셜미디어가 

많이 활용되면서 개인차원의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1, 17]. 특히 트랜스엑티브

메모리역량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위치를 파악

해 상대방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때 이 부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17].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TMC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5: TMC는 PER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SNS몰입, TMC와 업무성과와의 관계

한편 우리는 앞서 SNS몰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TMC가 외부 메모리

를 활용하여 지식 습득에 용이하게 하며 개별 지식의 통

합을 촉진하여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

려할 때[21] 본 연구에서는 TMC의 SNS몰입과 업무성과 

간의 매개효과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트랜스엑티브메모리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의 차이는 성과에 유의미한 차

이를 줄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 검색 등에 있어서도 우리

는 동일한 포털 서비스를 사용한 개인들의 검색 결과가 

다름을 종종 확인할 수 있으므로 SNS를 통한 정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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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에 영향을 줄 때 외부메모리 역량 이용 능력의 차

이는 개인별로 차별적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SNS가 구성원 간 유기적인 협

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5, 6], SNS가 원활한 커뮤니케

이션과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

다[7, 8]는 점을 고려할 때 SNS를 활용하는 것은 전문성

파악과 신뢰 형성 등에 도움을 주어 TMC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 TMC의 중요 특성인 신

뢰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

적인 믿음[22]'이며 신뢰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무

성과 창출을 위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으므로[23], 이상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몰입과 업무

성과 사이에서 TMC가 기꺼이 직·간접적인 영향(매개효

과)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탐색적

으로 설정하였다.

H 6: TMC는 SNS몰입과 PER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모형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NS몰입과 TMC

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때 SNS를 얼

마만큼 사용하는지 SNS사용시간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고, 

TMC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수립한 모델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

사는 ICT 업계 종사자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SPSS18.0을 통해 실시하였다. 또 조절효과 

분석 시 다중공선성(mulicollineality)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해 분석하였고, 매

개효과 분석은 소벨테스트(sobel test)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식에서 나오는 간접효과 측정의 문제를 고려하

였다. 이 방법은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으로 표준오차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기술통계는 남자 55%, 여자 

45%, 직급은 연구원(대리급) 37%, 선임연구원(과장급) 

28%, 책임연구원(부장급) 22%, 연구위원(임원급) 13%가 

응답하였다. 근무년수는 1년미만 5%, 3년미만 25%,  5년

미만 12%, 5년이상 58%로 대부분 5년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상관관계 분석결과 SNS몰입과 TMC는 .630, 

TMC와 업무성과는 .479, 업무성과와 SNS몰입은 .307 수

준으로 나타났다(p = 0.01). 

4.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NS몰입, TMC, 

SNS사용시간, 그리고 업무성과 등 주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SNS몰입는 SNS에 얼마만큼 몰입

(engagement)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선행연구[24]를 기반으

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하는 SNS는 내가 하는 

가장 즐거운 것 중 하나이다’, ‘SNS는 나에게 중요하다’, 

‘SNS는 나에게 의미가 많다’, ‘SNS는 나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다’,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자부

심을 느낀다’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TMC(트랜스엑

티브메모리역량)에 대해서 선행연구[14]를 기반으로 하

여  ‘SNS를 통해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업무수행에 필

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SNS를 통해 나와 소

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업무 지식을 가

지고 있다’, ‘SNS를 통해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SNS를 통해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의 전문지식은 업무수행에 필요하

다’, ‘나는 SNS를 통해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특정분야

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SNS를 통해 나와 소통하는 사

람들의 제안은 편안하다’, ‘SNS를 통해 나와 소통하는 사

람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식을 신뢰한다’ 등의 7개 항

목으로 측정하였다. 또 SNS사용시간은 ‘하루 중 SNS사

용시간은 얼마인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①30분 이하, ②

∼1시간 이하, ③∼2시간 이하, ④2시간 이상∼’ 등으로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성과는 기

존 연구[25]의 개념을 수정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고 있다’, ‘주어진 과업을 대부분 계획된 시간 내에 완

수한다’, ‘내가 수행하는 과업의 결과물은 질적으로 우수

하다’, ‘내가 수행하는 과업의 결과물은 양적으로 충분하

다’, ‘주어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능력이 있

다’ 등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5. 분석 결과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을 위해 크롬바흐 알파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고, 대부분 변수의 크롬바

흐알파 계수가 0.8 이상임으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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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위해 측정한 변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하였

는지를 검증하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식으로는 주성분분석

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채택하였고 요인회전

방식으로는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이다.

Factor
Commu

-naliti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Cronbach's

α

TMC

.661 .798 .143 .181

.905

.682 .792 .196 .168

.690 .749 .209 .238

.694 .748 .296 .181

.679 .738 .289 .232

.597 .683 .284 .222

.527 .580 .394 .188

SNS

몰입

.747 .274 .844 .144

.909

.771 .203 .829 .137

.808 .264 .816 .190

.756 .305 .795 .174

.631 .228 .754 -.097

업무
성과

.612 .226 .153 .830

.874

.638 .178 .025 .821

.763 .183 .065 .775

.639 .140 .188 .764

.706 .256 .060 .737

Eigenvalues 7.684 2.454 1.464

% of Variance 25.089 22.613 20.546

Cumulative % 25.089 47.701 68.247

(표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5.2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SNS몰입이 TMC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가설 1번과 2번을 검증하

기 위해 TMC에 대해 SNS몰입을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SNS몰입은 TMC에 대해 유의한 변수임이 밝혀졌으

며(B = .455, p = .000), 이 두 변수를 SNS사용시간이 조

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97, p = .021). 따라서 가설 

1번과 2번은 채택되었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Tolerance VIF

(Constant) 3.067 .033 92.792 .000 　 　

SNSE .455 .039 11.659 .000 1.000 1.000

(Constant) 3.004 .088 34.301 .000 　 　

SNSE .440 .043 10.166 .000 .813 1.230

SNST .029 .037 .774 .440 .813 1.230

(Constant) 2.983 .087 34.237 .000 　 　

SNSE .244 .095 2.576 .011 .166 6.006

SNST .023 .037 .608 .544 .808 1.237

SNSE×SNST .097 .042 2.326 .021 .168 5.939

(표 2) 가설 1, 2 분석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1,2

본 연구에서는 가설 3번과 4번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

변수를 업무성과로 SNS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SNS몰입은 업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223, p = .000), SNS사용시

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B 

= .101, p = .053). 따라서 가설 3번은 채택되었으며 4번은 

기각되었다.

또 조절효과 분석의 경우 새로 만든 조절효과 분석항

이 앞선 독립변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회귀식에 투입되

었기 때문에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중공선성이 발생

할 수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평균을 중심으로 센터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지수(tolerance)는 모두 1에 미치지 못하

였으며(.168),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

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5.939)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Tolerance VIF

(Constant) 3.605 .041 88.413 .000 　 　

SNSE .223 .048 4.636 .000 1.000 1.000

(Constant) 3.578 .108 33.070 .000 　 　

SNSE .217 .054 4.052 .000 .813 1.230

SNST .013 .046 .273 .785 .813 1.230

(Constant) 3.556 .108 32.911 .000 　 　

SNSE .013 .117 .108 .914 .166 6.006

SNST .006 .046 .130 .897 .808 1.237

SNSE×SNST .101 .052 1.950 .053 .168 5.939

(표 3) 가설 3, 4 분석 결과

(Table 3)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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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 연구에서는 SNS몰입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

를 TMC가 매개하는지에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

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TMC와 업무성과와의 관

계를 살펴보는 가설 5번과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가설 6

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MC는 업무성과에 유의미

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482, p = 

.000), 가설 6의 결과 TMC를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성과

와의 관계가 유의한 가운데((B = .477, p = .000) SNS몰입

은 업무성과와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B = 

.006, p = .914).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Tolerance VIF

(Constant) 2.126 .192 11.064 .000 　 　

TMC .482 .061 7.850 .000 1.000 1.000

(Constant) 2.125 .193 11.022 .000 　 　

TMC .477 .079 6.016 .000 .604 1.657

SNSE .006 .057 .108 .914 .604 1.657

(표 4) 가설 5, 6 분석 결과

(Table 4)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5,6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과 Kenne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26]. 특히 매개

효과인 두개의 간접효과가 서로 다른 두 식에서 나오므

로 매개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증 방법이 필요하여 소벨

테스트를 통해 이를 다시 검증하였다[27]. Baron과 

Kenney(1986)는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

가지 조건이 만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독립

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가설 1번에서 두 변수 간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B = .455, p = .000). 둘째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회

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야 한다. 표 3에서 보듯이 가설 3번에서 본 연구는 두 변

수간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B = 

.223, p = .000).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조건하에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가 회귀식에 포함

되었을 때 유의적으로 약화되거나, 아니면 비 유의적으

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매개변수인 TMC는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B = .477, p = .000), 매개변수가 통제된 

회귀식에서 독립변수인 SNS몰입 변수가 종속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 = .006, p 

= .914). 즉 가설 3번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던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총 효과)가 매개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을 분석한 가설 6번 결과 비 유의적으로 변화하였

으며(직접효과), 가설 1번과 가설 6번에 따라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는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28]. 하

지만 앞서도 언급한대로 매개효과가 독립된 두 식에서 

나온 회귀 계수 값의 곱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

과처럼 비 유의적으로 변한 유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Baron과 Kenney(1986)의 매

개효과 검증방법으로 정확하게 내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테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독립변수인 SNS몰

입과 종속변수인 업무성과 간에는 TMC라는 매개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

번과 6번은 모두 채택되었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Test 
Statistics

Std. 
Error p-value

SNSE TMC PER
5.362380

54
0.040473

63
0.000000

08
a Sa b Sb

.455 .039 .477 .079

Sobel test statistic : z-value = a×b/SQRT(b2×Sa2+a2×Sb2)

a :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독립변수가 포함된 회귀식에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a : a의 표준오차, Sb : b의 표준오차
<http://quantpsy.org/sobel/sobel.htm> 테스트 결과로 작성

(표 5) 소벨테스트 분석 결과

(Table 5) The Results of the Sobel Test

6. 결론 및 시사점

6.1 결론

최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SNS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SNS는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 기

존과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SNS 활용 증가에 주목하여 개인의 

SNS몰입과 SNS사용시간이 새로운 기억 형태인 TM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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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어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

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의 SNS를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차이로 ‘재미나 오락’ 

등의 동기 요인으로 연구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업무 등 정보 활용에 

이용하고 이때 이 둘을 매개하는 새로운 요인을 밝힘으

로써 기존에 SNS 관련 연구에서 성과에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관계라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

들이 간과한 SNS몰입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밝혀냈다. 기존 연구들은 SNS몰입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

구 결과 이 두 변수 간에는 TMC라는 매개변수가 존재하

여 실제로는 SNS몰입이 높아질수록 정보 습득이 강해지

고 이러한 요인을 이용하는 개인 역량 차(TMC)를 고려

하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

다. 즉 기존 연구들이 매개변수가 포함된 본 연구의 가설 

6번만 보고 SNS몰입이 업무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

라고 주장한 것을 본 연구에서 가설 3번, 가설 1번과 가

설 6번을 통해 매개변수 존재를 실증하여 이들 간의 관

계를 새롭게 증명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SNS몰입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TMC가 SNST사용시간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

다(B = .097, p = .021). 이는 그동안 개인적 취향에 국한

되어 ‘재미와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려졌던 

SNS 활동이 업무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SNS 활동이 성과에 영향을 줄 때 완전매개효

과를 갖는 TMC라는 변수가 존재하며(가설 1, 3, 6) TMC

는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실제로 상호간 의사소통의 증가(+)가 없

는 관계의 경우 그들 사이에 신뢰할만한 정보 교류는 불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관리자들이 싫어하는 

SNS 활동이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외부 저장 용량 확대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설 2를 통해 밝혀냈다.

6.2 시사점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이 SNS를 이용하는데 단순 

재미와 오락 등 취향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업

무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SNS몰입과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라고 지적만 하였지 이 두 변수 간의 완전매개효과 

있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구글 

등을 이용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SNS를 활용해 개인별 기억 활용 역량의 차이는 

즐거움, 취미, 재미 등 개인 영역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본 연구가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시사점은 그동안 끼리끼리 소통을 위

한 잡담 등 업무 성과에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로 인식되었던 SNS사용시간에 대한 새로

운 의미를 찾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업무 중 스마트폰

을 보거나 SNS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산만

한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이 단순히 SNS를 재미와 

오락 등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 활동으로 국

한한 개인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진 결정적인 근거이

다. 하지만 개인적 측면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

행된다면 SNS 활용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개인이 SNS 사용시간이 늘어나도 이를 업

무에 활용하면 트랜스엑티브메모리역량에 영향을 미쳐 

업무성과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환원

주의적 문제 고려,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사용, 측정오차

를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SNS와 성과향상에 관

한 많은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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